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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관계: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와

잡 크래프팅과 결혼 여부 및 성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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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활력, 헌신, 몰두)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역할

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를 제안하였고, 매개효과가 잡 크래프팅 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직장인 446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고, 가설과 같이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부적 관계를 잡 크래프팅이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가 결

혼 여부에 따라 조절되기는 하였으나 상호작용의 방향이 가설과 다르게 나타났다. 기혼은 심리적 분리에 

관계없이 활력의 수준이 비교적 일정했지만, 미혼은 심리적 분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활력이 낮아졌고, 

이러한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분리와 헌신 간 관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결혼 여부의 조절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분리와 결혼 여부 간 상호작용

의 방향이 예상과 달랐지만, 활력과 헌신에 대한 역할과부하의 간접효과는 조절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즉, 심리적 분리의 조건적 매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몰두에서는 심리적 분

리의 매개효과가 어떤 조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의, 제한점 및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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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일 세기 이전의 심리학은 주로 정신적 

문제(mental illness) 등 부정적인 현상에만 주목

하고 긍정적인 현상은 간과하였으며(Myers, 

2000), 이런 편파는 직업건강심리학에서도 관

찰된다(Bakker, Schaufeli, Leiter & Taris, 2008). 

과거 직업건강심리학이 직무탈진(job burnout)

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이 그 예이다. 그렇

지만 최근 긍정심리학을 필두로 직무탈진의 

반대개념인 직무열의(work engagement)의 효과

와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직무열의를 조사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Bakker et al., 2008). 본 

연구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 직무열의의 저하 

방지 기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직무열의의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직무자원(job 

resources)이 직무열의를 예측한다고 한다(Bakker, 

Hakanen, Demerouti & Xanthopoulou, 2007; 

Crawford, LePine & Rich, 2010; Sonnentag & 

Kühnel, 2016). 반면, 직무요구(job demands)를 

포함한 직무스트레스원(job stressors)과 직무열

의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하지만 한국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시간과 능력에 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박상언, 김민용, 

2006; 윤자희, 2016), 역할과부하(role overload)로

부터 직무열의까지의 경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 및 실

용적 함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관계에 

관련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구체적으로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

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고, 또한 역할과부하

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를 잡 크래프팅(job 

crafting; 직무가공, 직무 개선, 직무의미창조)이 

조절하는지와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

계를 결혼 여부(marital status) 및 성별(sex)이 조

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를 설

명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를 알아볼 것이다. Sonnentag와 Fritz 

(2007)는 직무스트레스원이 개인의 건강과 수

행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

리적 분리와 같은 구체적인 회복경험(recovery 

experience)이 이전의 상태를 복구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한다. 비슷하게, 역할과부하가 직무

열의를 낮추는 과정에서도 심리적 분리가 매

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날의 

심리적 분리가 다음 날의 직무열의를 예측한

다는 연구는 심리적 분리가 직무열의의 직

접적인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onnentag & Kühnel, 2016). 조직구성원은 역

할에 비해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Westman, 

Hobfoll, Chen, Davidson & Laski, 2004). 이후 심

리적 분리를 통해 자원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자원을 소모한 조직구성원은 자원 

회복이 쉽지 않아 실패할 수 있고, 자원 회복

에 실패한 구성원은 결과적으로 낮은 직무열

의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거쳐 직무열의에 이르는 매개

경로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 목적 중 하나

이다.

또한 이 매개경로에서 조절변인을 탐구하는 

것이 직무열의에 대한 역할과부하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할과

부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분리를 원활히 한 

조직구성원은 높은 직무열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bfoll(1989)의 자원보존

(conservation of resource, COR) 이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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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크래프팅이 이와 같은 직무자원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

리 간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이 조절효과를 보

이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잡 크래프팅이 한국

에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임명기, 

하유진, 오동준, 손영우, 2014), 회복 과정에서 

잡 크래프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드물다.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에

서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면, 잡 

크래프팅이 갖는 긍정적 기능의 범위를 가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조직에서 

역할과부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

계에서 결혼 여부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려고 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천호성, 2017). 이런 변화는 조

직원들의 개인 생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

직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여부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Sonnentag와 

Fritz(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분리는 기

본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일과 정신적으로 분

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개인이 업무 

외 시간을 보내는 직장 밖 영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직장 밖 영역의 대표적인 공간이 

가정이다. 하지만 기혼과 미혼은 가정에서 부

여받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이주희, 이은희, 

2000), 결혼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분리가 직무

열의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나아

가,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즉, 같은 기혼이라고 하더라도 여

성이 남성보다 가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종

류가 일반적으로 더 많고(허수연, 2008), 이에 

따라 결혼이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

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기혼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

지는 여성이 가사, 육아, 부모 봉양 등의 임무

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직무열의

Schaufeli와 Bakker(2004)는 직무열의를 “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그리고 몰두(absorption)

로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일과 

관련된 마음 상태”라고 정의 내렸다(p. 295). 

활력은 자신의 일에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려

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헌신은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려는 태

도를 의미하며, 몰두는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

지 못할 정도로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말한다(Schaufeli & Bakker, 2004). 세 하위차원

이 모두 직무열의를 구성하는 개념이지만, 하

위차원이 나뉜다는 것 자체가 세 하위차원이 

현상학적으로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Bakker(2011)에 따르면, 활력은 정서

적 측면, 헌신은 동기적 측면, 그리고 몰두는 

인지적 측면을 나타낸다.

직무열의의 개념은 직무탈진에서 유래되어

(Bakker et al., 2008), 초기 직무열의의 하위차

원들은 직무탈진의 세 가지 하위차원과 반대

되는 개념으로 구성되었다(Maslach & Leiter, 

1997). 이후 직무열의의 개념이 다소 수정되었

지만, 여전히 활력과 헌신은 직무탈진의 하위 

차원인 소진(exhaustion)과 냉소(cynicism)에 상응

하는 반대개념이다(Bakker et al., 2008).

직무열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직무관여

(job involvement)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 있다. 실제로 직무열의는 직무

관여나 조직몰입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

다(Hallberg & Schaufeli, 2006). 그러나 직무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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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몰입은 개념적으로도 직무열의와 구분

될 뿐만 아니라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 변별되는 구성개념임이 확인되었다(Hallberg 

& Schaufeli, 2006). 이에 대해 Hallberg와 

Schaufeli(2006)는 세 개념들이 직무애착(work 

attachment)의 서로 다른 측면을 대변한다고 결

론지었다.

직무열의는 직무수행(job performance)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Bakker, 2011). 직

무열의의 예측변인은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Bakker & Demerouti, 2017).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직무탈진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으로 

출발하여, 소진은 주로 직무요구에 의해 설명

이 되고, 냉소는 주로 직무자원에 의해 설명

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akker & Demerouti, 

2017).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직무열

의의 주된 예측변인은 직무자원이다(Bakker & 

Demerouti, 2017). 그렇지만 역할과부하 등과 

같은 직무요구 역시 직무열의를 부적으로 예

측한다(Crawford et al., 2010).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조

직구성원은 직무스트레스원에 자주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박상언, 김민용, 2006), 직무스트

레스원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일례로 

취업 포털사이트 ‘잡 코리아’의 ‘직장인 야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조직구성원은 과

도한 업무량에 자주 노출된다(윤자희, 2016).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역할스트레스원(role 

stressors)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

지만(이명성, 한상린, 2017; 이용찬, 유재원, 

2016), 아직 그 수가 부족하고, 역할스트레스

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본 연구도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인 역할과부하를 예측변인으로 

선정해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직무열의 감소에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역할과부하

역할스트레스원은 부적절한 역할 구조와 작

업 상황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일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Peterson et 

al., 1995), 이 중에서도 역할과부하는 주어진 

시간, 능력 그리고 상황적 조건에 비해 너무 

많은 책임과 업무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Rizzo, House & Lirtzman, 1970). 역할과부하는 

크게 양적과부하(quantitative overload)와 질적과

부하(qualitative overload)로 구분이 된다. 양적과

부하는 제한된 시간에 조직구성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부가되는 것을 나타내고, 질적과

부하는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Quick & Quick, 1984). 

이 두 과부하 모두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지만

(Quick & Quick, 1984), 국내 조직구성원이 질

적과부하보다 양적과부하를 더 빈번하게 겪기 

때문에(박상언, 김민용, 2006; 윤자희, 2016), 

본 연구는 양적과부하에 초점을 맞췄다.

역할과부하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역할과부하는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이직의도

(intentions to leave)와 같은 부정적 결과변인과 

정적 관계를 갖고(Hang-yue, Foley & Loi, 2005),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의 긍정적 결과변인

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Chou & Robert, 2008; 

Jones, Chonko, Rangarajan & Roberts, 2007).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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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된 역할과부하의 연구도 국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김성천, 탁진국, 

2010; 김영온, 박형인, 2014; 정민정, 탁진국, 

2004).

Crawford 등(2010)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여, 역할과

부하와 직무열의의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Crawford et al., 2010). 즉, 본인의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업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업

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대한 열정

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전 연구에서 

이미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를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rawford 등(2010)의 메

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직무열의를 단일 

변인으로 합산하여 분석을 하였다(예: Hallberg 

& Schaufeli, 2006). 하지만 활력, 헌신, 그리고 

몰두는 각각 구분되는 개념이고(Schaufeli & 

Bakker, 2004),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하위

차원의 관계가 하위차원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직무열의의 예측변인을 확인하

는 과정에서 직무열의를 단일 변인으로 취급

하기보다 하위차원을 구분해 진행된 연구들이 

많다(Bakker et al., 2007; Mauno, Kinnunen & 

Ruokolaien, 2007).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Crawford 등(2010)의 연구와 다르게 역할과부하

와 직무열의의 하위차원 간 관계를 확인하고

자 한다.

심리  분리

회복(recovery)은 신체와 정신이 스트레스원

에 노출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Sonnentag & Fritz, 2007). 회복은 퇴근 

후, 주말, 방학 등과 같은 시기에 주로 일어나

는데, 특정 회복 시기나 활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활동의 기저에 깔린 경험의 속성이 중

요하다(Sonnentag & Fritz, 2007).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이 존재하는 가운데(박형인, 박

영아, 김제인, 허태균, 2011; Sonnentag & Fritz, 

2007), 심리적 분리가 회복경험에서 가장 핵심

적인 변인으로 제시되었고(Sonnentag & Fritz, 

2007),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Derks, van 

Mierlo & Schmitz, 2014; Park, Fritz & Jex, 2011; 

Sonnentag & Fritz, 2015). 심리적 분리는 개인

이 정신적으로 일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Sonnentag & Fritz, 2007). 회복 과정에서 심리

적 분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직구

성원들은 심리적 분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

람인’이 직장인 734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근무시간 외 스

마트폰을 이용해 즉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슬기, 2016). Park 등(2011)은 

집에서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분리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고 보고했다. 또한 박형인 등(2011)은 한국인

을 대상으로 주말 동안의 전자기기 사용과 심

리적 분리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자기기를 

사용한 조직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더 낮은 심리적 분리 수준을 보였다. 즉, 

조직구성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해 

일과 관련된 생각이나 활동으로부터 원활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 분리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조직구성원들의 회복경험에 많은 함의를 가질 

것이다.

심리적 분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초과근무

(hours of overtime), 시간압박(time pressure), 그리

고 직무부하(workload) 등이 있다(Sonnen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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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tz, 2007; Sonnentag & Fritz, 2015). 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변인은 직무부하로

(Sonnentag & Fritz, 2015), 선행 연구들이 직무

부하와 심리적 분리의 부적 관계를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Potok & Littman-Ovada, 2013; 

Sonnentag & Kruel, 2006; Sonnentag, Kuttler & 

Fritz, 2010). 이에 비해 역할과부하는 심리적 

분리의 예측변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직무부하와 역할과부하는 모두 

양적 업무량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Quick & 

Quick, 1984). 반면, 직무부하가 반드시 수행해

야 할 구체적인 업무 활동에 관한 요구라면, 

역할요인은 구성원 본인에게 부과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관련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Quick & Quick,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할과부하 

역시 심리적 분리를 방해할 수 있다. 역할과

부하에 직면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시

간외에도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기대되

는 모든 역할을 한정된 시간 내 수행하고자 

한다면 시간압박으로 인한 초과근무를 하여 

심리적 분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직장에서 역할

과부하를 경험하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

이다.

가설 1. 역할과부하는 심리적 분리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한편, Sonnentag와 Fritz(2015)는 심리적 분리

의 결과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 주

었다. 심리적 분리는 직무열의를 포함한 다양

한 변인과 관계가 있다(Sonnentag & Fritz, 

2015). 여러 결과변인 중에서도 직무열의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이 연구들은 심

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정적 관계를 보고하

였다(Sonnentag, Mojza, Demerouti & Bakker, 

2012; Sonnentag & Kühnel, 2016).

COR 이론에 기반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일

을 하는 동안에 조직구성원은 피로를 느끼면

서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소모하고 스트레인

(strain)을 경험한다(Zhou, Yan, Che & Meier, 

2015). 높은 스트레인을 겪은 이후에 조직구성

원은 업무 외 시간 동안 스트레인을 해소하고 

잃은 자원을 재충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육체

적으로 일과 분리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원을 

회복하거나 스트레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과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필요

하다(Sonnentag & Kühnel, 2016). 만약 정신적으

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업무와 관련된 생각이

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기억에 머무르면서 

스트레인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다(Cropley, 

Rydstedt, Devereux & Middleton, 2015). 반면 일

로부터 심리적 분리를 적절하게 하면 자원을 

충분히 회복하고 스트레인을 감소시킬 수 있

다(Sonnentag & Kühnel, 2016). 이처럼 심리적 

분리에 따라 직무열의에 투자할 자원의 회복

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리적 분리가 직무열의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설 2-a. 심리적 분리는 활력과 정적 관계

를 가질 것이다.

가설 2-b. 심리적 분리는 헌신과 정적 관계

를 가질 것이다.

가설 2-c. 심리적 분리는 몰두와 정적 관계

를 가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역할과부하는 심리적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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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역할과부

하를 많이 경험하는 직장인은 심리적 분리가 

어려워 직무열의 역시 낮을 것이다. 반면, 역

할과부하를 적게 경험하는 직장인은 심리적 

분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심리적 분리를 통해 

얻은 에너지를 다시 직무에 쏟을 수 있다. 

Sonnentag와 Fritz(2015) 역시 직무스트레스원과 

건강 간 관계에 심리적 분리를 매개변인으로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역할과부하와 같은 부정적인 환

경 요인이 없다면 직무열의를 높이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조직의 여건에 따

라 역할과부하를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역할과부하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찾

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할

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거쳐 직무열의에 영

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역할과부하에

서 직무열의에 이르는 경로 중 하나를 끊어서 

역할과부하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다음에 이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조절변인을 제안하였다.

잡 크래 의 조 효과

과거의 조직들은 조직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관리자가 직무를 설계하는 

하향식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Campion & 

McClelland, 1993). 하지만 근래에는 관리자가 

해주는 기존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조직구성

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의 단위 및 성격에 

직접 변화를 주도하는 상향식 설계과정이 주

목을 받고 있다. 이런 설계과정을 잡 크래프

팅이라고 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잡 크래프팅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업을 조정

하거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즉, 직무 내 구체적인 과업이나 업무의 경

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며(Berg, Dutton & 

Wrzesniewski, 2008), 국내의 잡 크래프팅 연구

들도 Wrzesniewski와 Dutton(2001)의 개념을 바

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예: 임명기 등, 

2014; 조주연, 김명소, 2015).

개인과 조직 모두 잡 크래프팅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임명기 등, 2014). 개인은 잡 크래

프팅을 통해 스스로 과업과 관련한 여러 환경

을 변화시키면서 심리적 유연성을 얻고, 직무

만족과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Bond, 

Flaxman & Bunce, 2008; Tims & Bakker, 2010). 

또한 5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잡 크래

프팅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잡 크래프팅을 

하는 조직구성원이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보였

다(Wrzesniewski, Berg & Dutton, 2010). 이는 잡 

크래프팅의 효과가 조직에도 적용된다고 유추

할 수 있다. 이렇듯 잡 크래프팅이 개인과 조

직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잡 

크래프팅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잡 크래프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임명기 등, 2014; 조주연, 김명소, 2015; 

Tims, Bakker & Derks, 2012; Wrzensniewski & 

Dutton, 2001). 비록 잡 크래프팅의 하위 차원

들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각 차원

들의 행동은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Tims et al., 2012), 일부 연구자들은 잡 크래

프팅을 단일차원으로 취급해 연구를 진행하였

다(Kanten, 2014; Tims, Derks & Bakker, 2016). 

국내 몇몇 연구자들도 잡 크래프팅을 단일차

원으로서 연구하였다(김창호, 심원술, 2012; 오

현아, 정재삼,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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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크래프팅을 단일차원으로 취급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잡 크래프팅은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

나 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이

는 곧 부정적인 직무 환경을 줄일 뿐 아니라 

부정적인 직무 환경이 주는 악영향을 줄이도

록 할 것이다. 나아가 잡 크래프팅 수준이 높

은 조직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Bakker 

& Demerouti, 2017), 역할과부하가 주는 부정적

인 효과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동료나 감독

자에게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나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Tims et al., 

2012), 본인의 직무가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

함으로써(Wrzensniewski & Dutton, 2001) 자원을 

보존하거나 얻을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체로 

직무자원이 될 수 있다(Hobfoll, 1989). 잡 크래

프팅을 하는 조직구성원은 역할과부하에 직면

하여도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잡 크래프팅은 역할과부하와 심리

적 분리 간 관계를 조절하여, 잡 크래프팅 수

준이 높을수록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의 

부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결혼 여부  성별의 조 효과

Sonnentag와 Fritz(2015)는 심리적 분리가 업

무 외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부

분의 조직구성원은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여 

생활하고 있고, 직장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가

정에서 보충하려고 한다. 따라서 퇴근 후 가

정에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회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여부에 따라 직무열의에 대한 심리적 분

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혼 직장인의 

경우, 가정 영역에서 배우자나 양육자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이주희, 이

은희, 2000), 심리적 분리를 통해 회복한 에너

지를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 

결국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자원소모모형(resource drain model)을 통해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원소모

모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및 생리적 

자원의 총량은 한정적이고, 어느 한 역할에서 

사용된 자원은 소모되어 다른 역할에서 사

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Edwards & Rothbard, 

2000). 조직구성원은 업무 외 영역에서 심리적 

분리를 통해 자원을 회복하고 회복한 자원을 

다시 직무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지만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 

가정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 수행으로 인

해(이주희, 이은희, 2000), 업무와 심리적 분리

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복한 자원을 가정 영역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로 윤소영(2002)에 따르면,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보다 평균 하루 한 시간 이상 가정관리 

및 가족돌보기를 하였다. 기혼 집단의 이런 

특성 때문에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

가 약할 수 있다. 반면, 미혼자는 상대적으로 

가정 영역의 역할이 적고 기혼자가 가정관리

를 하는 시간동안 자기개발을 하고 여가활동

을 즐길 수 있다(윤소영, 2002). 미혼자는 충분

한 휴식 및 여가활동을 통해 많은 자원을 얻

고 이를 온전히 직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심리적 분리의 

효과가 기혼자에게보다 미혼자에게서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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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혼 남성은 평

균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비율이 기

혼 여성에 비해 적다(허수연, 2008). 여성 배우

자가 전업으로 가사를 돌볼 수도 있고, 맞벌

이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가사와 육아는 여성

의 책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맞벌이 

여성은 퇴근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

가 많다(허수연, 2008).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셈이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에 정신을 쏟아 업

무와는 심리적 분리를 한다고 해도 업무를 위

해 에너지를 비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심리적 

분리가 직무열의로 연결되기 힘들 수 있다. 

요컨대, 남성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심리

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에

게서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가 더 

클 수 있다.

가설 4-a. 결혼 여부 및 성별이 심리적 분리

와 활력 간 관계를 조절하여, 기혼에 비해 미

혼에게서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정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b. 결혼 여부 및 성별이 심리적 분

리와 헌신 간 관계를 조절하여, 기혼에 비해 

미혼에게서 심리적 분리와 헌신 간 정적 관계

가 더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보

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c. 결혼 여부 및 성별이 심리적 분리

와 몰두 간 관계를 조절하여, 기혼에 비해 미

혼에게서 심리적 분리와 몰두 간 정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조 된 매개모형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할과부하는 심

리적 분리를 통해 직무열의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경로에서 조직구성원의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으면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가 

강한 동시에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

도 강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

날 것이다. 반대로 조직구성원의 잡 크래프팅 

수준이 높으면서 기혼인 남성의 경우, 간접효

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역할과부

하와 직무열의를 연결하는 심리적 분리의 매

개효과가 두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조건적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정 변인의 매

개효과가 다른 변인(즉, 조절변인)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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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조절된 매개효과

(moderated mediation) 혹은 조건적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은 전체 연구모형을 나타낸다.

가설 5-a. 잡 크래프팅과 결혼 여부 및 성별

이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활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여, 잡 크래프팅 수

준이 낮은 미혼 여성에게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b. 잡 크래프팅과 결혼 여부 및 성

별이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헌신

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여,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은 미혼 여성에게서 간접효과가 가

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c. 잡 크래프팅과 결혼 여부 및 성별

이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몰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여, 잡 크래프팅 수

준이 낮은 미혼 여성에게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소속된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지

는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 작성하였고, 자료수

집은 온라인 설문 회사의 패널을 이용해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 전에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설문지의 내용 및 실시 절

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

며, 참가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에 참가자

는 언제든지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 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회사에 쿼터 할당

을 의뢰하였다. 쿼터 할당이란 자료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최대 숫자가 채워지

면 그 이상 채워지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패널 회사에서는 총 

남녀 쿼터를 각각 240명을 할당하였고, 총 480

명의 참가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온라

인 회사 자체적으로 너무 빨리 응답한 경우와 

찍기(i.e., 모든 문항에 하나의 숫자로만 답변)

를 제외하여, 유효한 대상자가 464명으로 줄

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미리 설문지에 포

함한 주의확인 문항을 통해 불성실 응답을 제

외하였다. 즉, 설문지 중간에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참/거짓 진술을 제시하였고(“서울

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다.”와 “세종대왕

은 고구려시대 사람이다.”), 틀린 답변은 부주

의하게 응답한 결과라고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두 개의 주의확인 문항 모두에 

올바르게 답하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446명의 자료를 분석해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자 221명(49.6%)과 여자 225명(50.4%)으로 나타

났다. 나이는 20대가 94명(21.1%), 30대가 222

명(49.8%), 40대가 99명(22.1%), 그리고 50대가 

30명(6.8%)으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참가자의 직종은 사무직이 353명(79.1%), 관리

직이 25명(5.6%), 기술직이 19명(4.3%), 연구직

이 15명(3.4%), 생산직이 10명(2.2%), 보건, 의

료직이 4명(0.9%), 영업, 판매직이 15명(3.4%), 

기타가 5명(1.1%)으로 대부분 참가자의 직종이 

사무직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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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0명(89.7%)로 많았고, 비정규직은 46명

(10.3%)이었다. 참가자의 결혼 여부의 경우, 기

혼이 240명(53.8%), 미혼이 206명(46.2%)로 구

성되어 기혼이 약간 많았다.

측정도구

직무열의 척도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가 개발

한 단축형 직무열의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9 item, UWES-9)를 장성희

(2009)가 번안한 버전으로 직무열의를 측정하

였다. 각 하위요인 별로 활력 세 문항(‘직무상

에서,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등), 헌신 세 

문항(‘나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

이다’ 등), 그리고 몰두 세 문항(‘나는 집중해

서 일을 할 때면 행복감을 느낀다’ 등)으로 이

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활력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는 

.864, 헌신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61, 마지막

으로 몰두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35로 나타

났다. 하위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X
2
(24, N = 446) = 

229.42, p < .001, CFI = .95, NFI = .94, SRMR 

= .05. 또한,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통

계적으로 더 좋았다, ΔX
2
(3) = 535.00, p < 

.001.

역할과부하 척도

김영온(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역할스트레스원 척도를 사용하여 역할과부하

를 측정하였다. 총 여섯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시 문항은 ‘나는 한 사람이 수행하기

에 너무 많은 일을 한다’, ‘나는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부여 받는

다’, ‘내 역할의 일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

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는 .922로 나

타났다.

심리적 분리 척도

심리적 분리는 박형인 등(2010)의 연구에서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회복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분리에 관한 문항은 총 

네 문항이고, ‘일에 대해 잊었다’,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926으로 나타났다.

잡 크래프팅 척도

잡 크래프팅의 경우, 조주연과 김명소(2016)

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잡 크래프팅 척

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잡 크래프팅은 총 44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적 직무자

원 증가 아홉 문항(‘나는 내 일의 결과가 사회

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

람과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등), 구조적 직

무자원 증가 아홉 문항(‘나는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한다’ 등), 사회적 직무자원 증

가 아홉 문항(‘나는 상사에게 직무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구한다’ 등),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 

여섯 문항(‘나는 폭 넓은 기술과 능력을 활용

하는 직무를 맡으려고 한다’ 등), 방해적 직무

요구 감소 11문항(‘나는 직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상에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나 컴퓨

터작업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내적일관성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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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0.0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째, 사용한 연구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

공한 PROCESS 3.00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Hayes(2018)는 여러 가지 조절된 매개모

형을 붓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정하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형 

21번을 이용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모형 21번

은 매개변인(심리적 분리)을 종속변인으로 하

여 한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종속

변인(직무열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또 한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총 두 번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PROCESS에서 매

개효과는 붓스트랩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Sobel 방법과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효과의 수치가 조절변

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

로 계산되지 않고,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매개효과 지수(조절된 매개효과)와 

신뢰구간이 계산된다. 나아가 한 모형 당 두 

개의 조절변인이 존재하므로 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조건적) 다른 조절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계산된다. 즉, 잡 크래프팅에 의한 

조건적 조절된 매개효과(conditional moderated 

mediation)가 산출되어, 잡 크래프팅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결혼 여부 및 성별 집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매

개효과)의 경우 붓스트랩 결과를 이용하기 때

문에 유의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붓스트랩은 

5000번의 표집을 통해 계산하였다.

PROCESS 3.00은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다범주변인을 조절변인

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사용

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줄이고 계수를 올바르

게 산출하기 위해(Aiken & West, 1991), 연속변

인으로 측정된 역할과부하(독립변인), 잡 크래

프팅(조절변인), 그리고 심리적 분리(매개변인)

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결혼 여

부 및 성별의 경우, 각 조건에 따라 총 네 개

의 집단(기혼 남성, 미혼 남성, 기혼 여성, 미

혼 여성)을 대비(orthogonal) 코딩을 하여 세 개

의 항(열벡터)을 생성하였다. 첫 번째 항에서

는 남성 전체(-1/2)와 여성(1/2)전체를 비교하고, 

두 번째 항에서는 기혼 남성(-1/2)과 미혼 남성

(1/2)을 비교하고, 마지막 항에서는 기혼 여성

(-1/2)과 미혼 여성(1/2)을 비교하였다. 결혼 여

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체 조절효과는 

세 개의 상호작용항이 전체 모형에 기여하는 

바를 지시하는 ΔR
2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을 경

우, 단순 기울기 비교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의 

방향을 알아보았다(Aiken & West, 1991). 단순 

기울기 검정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다(Aiken & 

West, 1991).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

의 전체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특히, 

기혼 및 미혼에 따른 차이를 별도의 단순 기

울기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결혼 여

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세 개의 집단 비교

항 중 하나라도 상호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네 집단에 따른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를 단순 기울기 비교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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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2. 결혼 여부  .289*** -

3. 활력 -.139** -.322*** (.864)

4. 헌신 -.138** -.216*** .750*** (.861)

5. 몰두 -.101* -.212*** .705***    .815*** (.835)

6. 역할과부하 -.234***  -.022  -.031 -.026 -.063 (.922)

7. 심리적 분리 .093*   .035  -.056 -.020 .004 -.259*** (.926)

8. 잡 크래프팅 -.139**  -.160** .571***   .656***   .634***   .078  .102* (.953)

M - -  2.587 3.106 3.084  2.979 3.290 3.808

SD - -  0.844 0.832 0.802  0.879 1.052 0.604

주. N = 446, *p < .05, **p < .01, ***p < .001. 대각선 괄호 안의 값은 변인의 신뢰도를 나타냄. 성별(남 

= 0, 여 = 1)과 결혼 여부(기혼 = 0, 미혼 = 1)는 더미코딩 후 양분(point-biserial)상관 분석.

표 1.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상 계수  신뢰도

결  과

표 1에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일관성 계수를 표기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259, p < .001.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반면, 심리적 분리는 활력, r = -.056, ns, 

헌신, r = -.020, ns, 몰두, r = .004, ns,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

설 2-a, 2-b, 2-c는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표 2, 3, 4에 동일하게 나타난 가설 3을 확

인하면,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에

서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b = 

0.219, p < .01. 그림 2에 제시된 상호작용 그

래프를 보면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부적 관계가 강

하게 나타난 반면, b = -0.455, p < .001, 잡 

크래프팅 수준이 높을 때에는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부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

게 나타났다, b = -0.190, p < .01. 따라서 역

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에서 잡 크래

프팅의 완충적 조절효과를 예상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에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표 2), ∆   = .022, p < .05. 기혼

은 심리적 분리 수준에 관계없이 활력이 일정

하지만, b = 0.090, ns, 미혼은 심리적 분리가 

높아질수록 활력이 낮아졌다, b = -0.149, p < 

.01. 결혼 여부에 따른 이러한 조절효과는 남

성만 비교했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b 

= -0.197, ns, 여성만 비교했을 때 나타났다, b 

= -0.244, p < .05. 그림 3을 보면, 기혼 남성, 

b = 0.087, ns, 및 미혼 남성은, b = -0.110, ns,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관계없이 활력이 일정

하였다. 기혼 여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기울

기를 보였으나, b = 0.059, ns, 미혼 여성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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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R2

(∆R2)
b

95%

LLCI

95%

ULCI

심리적

분리

1. 역할과부하

.098***

  -0.322*** -0.429 -0.216

2. 잡 크래프팅  0.191* 0.035 0.347

3. 1 X 2   0.219
** 0.066 0.373

활력

1. 역할과부하

.076***

-0.061 -0.150 0.029

2. 심리적 분리 -0.037 -0.112 0.038

3. 남성 대 여성 -0.103 -0.262 0.057

4. 기혼 남성 대 미혼 남성   -0.609*** -0.835 -0.383

5. 기혼 여성 대 미혼 여성   -0.422*** -0.636 -0.208

6. 2 X 3 -0.052 -0.198 0.095

7. 2 X 4 -0.197 -0.408 0.015

8. 2 X 5 -0.244
* -0.445 -0.044

전체

직접효과 N/A -0.061 -0.150 0.029

잡 크래프팅의

조건적

조절된 매개효과

기혼 남성

(.022*)

0.019 -0.009 0.063

미혼 남성 -0.024 -0.081 0.013

기혼 여성 0.013 -0.040 0.064

미혼 여성 -0.041 -0.112 -0.001

주. N = 446, *p < .05, **p < .01, ***p < .001.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ΔR2) =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에 대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

체 상호작용효과.

표 2. 활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

  그림 2. 잡 크래 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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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R2

(∆R2)
b

95%

LLCI

95%

ULCI

심리적

분리

1. 역할과부하

.098***

 -0.322*** -0.429 -0.216

2. 잡 크래프팅  0.191*  0.035 0.347

3. 1 X 2   0.219**  0.066 0.373

헌신

1. 역할과부하

.076***

-0.053 -0.144 0.039

2. 심리적 분리 0.010 -0.067 0.086

3. 남성 대 여성 -0.158 -0.320 0.005

4. 기혼 남성 대 미혼 남성  -0.370** -0.600 -0.140

5. 기혼 여성 대 미혼 여성 -0.236* -0.454 -0.018

6. 2 X 3 -0.046 -0.195 0.103

7. 2 X 4 0.057 -0.159 0.272

8. 2 X 5  -0.291** -0.495 -0.087

전체

직접효과 N/A -0.053 -0.144 0.039

잡 크래프팅의

조건적

조절된 매개효과

기혼 남성

(.020*)

0.001 -0.032 0.042

미혼 남성 0.013 -0.032 0.064

기혼 여성 0.029 -0.015 0.083

미혼 여성 -0.035 -0.094 -0.001

주. N = 446, *p < .05, **p < .01, ***p < .001.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ΔR2) = 심리적 분리와 헌신 간 관계에 대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체 상

호작용효과.

표 3. 헌신에 한 회귀분석 결과

리적 분리가 높아질수록 활력이 낮아졌다, b 

= -0.185, p < .01. 이는 가설에서 제시한 것

과 반대방향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가설 4-a

는 지지되지 않았다.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의 조절효과가 

반대로 도출되었지만, 활력에 대한 조절된 매

개효과는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기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남성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신뢰구간에서 영을 포함하였지만, 미

혼 여성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역할과부하에서 심리적 분리를 통해 

활력으로 가는 매개경로의 강도가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를 보면,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은 경우, 미혼 여성에게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b = 0.084, 95% CI [0.014, 

0.171]. 잡 크래프팅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미혼 여성에게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b = 0.035, 95% CI [0.001, 0.077]. 

반면 다른 모든 경우에서는 간접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잡 

크래프팅과 관련한 조절효과의 방향이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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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R2

(∆R2)
b

95%

LLCI

95%

ULCI

심리적

분리

1. 역할과부하

.098***

 -0.322*** -0.429 -0.216

2. 잡 크래프팅  0.191* 0.035 0.346

3. 1 X 2   0.219
** 0.066 0.373

몰두

1. 역할과부하

.135***

-0.074 -0.163 0.015

2. 심리적 분리 0.012 -0.062 0.086

3. 남성 대 여성 -0.097 -0.255 0.060

4. 기혼 남성 대 미혼 남성   0.411*** -0.634 -0.188

5. 기혼 여성 대 미혼 여성 -0.207 -0.418 0.004

6. 2 X 3 -0.007 -0.151 0.138

7. 2 X 4 -0.014 -0.223 0.195

8. 2 X 5 -0.218
* -0.415 -0.020

전체

직접효과 N/A -0.074 -0.163 0.015

잡 크래프팅의

조건적

조절된 매개효과

기혼 남성

(-.011)

0.005 -0.025 0.044

미혼 남성 0.002 -0.041 0.048

기혼 여성 0.026 -0.021 0.081

미혼 여성 -0.022 -0.073 0.010

주. N = 446, *p < .05, **p < .01, ***p < .001.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ΔR2) = 심리적 분리와 몰두 간 관계에 대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체 상

호작용효과.

표 4. 몰두에 한 회귀분석 결과

것과 반대로 나왔고, 결과적으로 간접효과의 

방향 역시 예상과 달랐다. 즉,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활력으로 가는 간접효과

가, 잡 크래프팅 수준이 낮은 미혼에게서 부

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 간접효과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간접 효과가 잡 크래프팅이 낮은 

미혼 여성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하였기 때문에 가설 5-a는 지지되었다.

표 3에서 가설 4-b를 확인하면, 심리적 분리

와 헌신 간 관계에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

른 집단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  = 

.020, p < .05. 결혼 여부만 고려하였을 때, 심

리적 분리와 헌신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b = -0.099, ns. 하지만 결혼 여

부와 더불어 성별까지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을 때는 각 집단에 따라 심리적 분리

와 헌신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성 

집단에서는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b = 0.057, ns, 여성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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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결혼 여부  성별에 따른 집단의 조 효과

나타났다, b = -0.291, p < .01. 그림 3을 보면, 

기혼 남성과, b = 0.005, ns, 미혼 남성은, b = 

0.061, ns,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관계없이 헌

신이 일정하였다. 기혼 여성에서도 유사한 형

태가 나타났으나, b = 0.132, ns, 미혼 여성에

서는 심리적 분리가 높아질수록 헌신이 낮아

졌다, b = -0.159, p < .05. 이는 정적 관계를 

예상한 가설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가설 

4-b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설 5-b를 확인하면, 헌신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났다. 활력과 유사하

게 기혼 남성, 기혼 여성, 그리고 미혼 남성에

서는 조건적 매개효과 지수가 신뢰구간에서 

영을 포함하였지만, 미혼 여성에서는 포함되

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잡 크래프팅이 낮은 경

우와 높은 경우 모두 미혼 여성에게서만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표 5). 잡 크래프팅이 낮은 

미혼 여성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b = 

0.072, CI [0.011, 0.148], 잡 크래프팅이 높은 

미혼 여성에게서도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b = 

0.030, CI [0.001, 0.071]. 가설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5-b는 지지되었다. 하지

만 활력에서의 결과와 같이 조절효과의 방향

이 달랐기 때문에 잡 크래프팅이 낮은 미혼 

여성의 간접 효과는 부적이 아니라 정적이다.

심리적 분리와 몰두 간 관계에서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의 전체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고, ∆  = .011, ns, 결과적으로 가

설 4-c는 지지되지 않았다(표 4). 여성에게서는 

결혼 여부에 따른 심리적 분리와 몰두 간 차

이가 나타났지만, b = -0.218, p < .05, 단순 

기울기 검정을 한 결과 모든 경우에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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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잡 크래프팅 결혼 여부 및 성별

간접효과:

역할과부하 → 심리적

분리 → 직무열의 

95%

LLCI

95%

ULCI

활력

-SD 기혼 남성 -0.039 -0.109 0.021

-SD 미혼 남성  0.050 -0.030 0.127

-SD 기혼 여성 -0.027 -0.125 0.068

-SD 미혼 여성  0.084  0.014 0.171

M 기혼 남성 -0.028 -0.076 0.016

M 미혼 남성  0.035 -0.022 0.088

M 기혼 여성 -0.019 -0.093 0.047

M 미혼 여성  0.060  0.010 0.115

+SD 기혼 남성 -0.016 -0.052 0.010

+SD 미혼 남성  0.021 -0.016 0.063

+SD 기혼 여성 -0.011 -0.069 0.028

+SD 미혼 여성  0.035  0.001 0.077

헌신

-SD 기혼 남성 -0.002 -0.072 0.064

-SD 미혼 남성 -0.028 -0.122 0.057

-SD 기혼 여성 -0.060 -0.151 0.028

-SD 미혼 여성  0.072  0.011 0.148

M 기혼 남성 -0.002 -0.050 0.047

M 미혼 남성 -0.020 -0.090 0.041

M 기혼 여성 -0.043 -0.112 0.018

M 미혼 여성  0.051  0.008 0.102

+SD 기혼 남성 -0.001 -0.031 0.034

+SD 미혼 남성 -0.012 -0.065 0.024

+SD 기혼 여성 -0.025 -0.084 0.010

+SD 미혼 여성  0.030  0.001 0.071

몰두 

-SD 기혼 남성 -0.010 -0.071 0.050

-SD 미혼 남성 -0.004 -0.091 0.077

-SD 기혼 여성 -0.053 -0.150 0.037

-SD 미혼 여성  0.046 -0.024 0.117

M 기혼 남성 -0.007 -0.048 0.037

M 미혼 남성 -0.003 -0.066 0.055

M 기혼 여성 -0.038 -0.112 0.025

M 미혼 여성  0.032 -0.017 0.081

+SD 기혼 남성 -0.004 -0.031 0.026

+SD 미혼 남성 -0.002 -0.046 0.038

+SD 기혼 여성 -0.022 -0.085 0.014

+SD 미혼 여성  0.019 -0.011 0.056

주. N = 446,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표 5. 조 변인들의 수 에 따른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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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와 활력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

림 3을 보면, 기혼 남성과, b = 0.035, ns, 미혼 

남성은, b = 0.013, ns, 기울기에 별 차이가 없

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심리적 분리에 따라 

활력이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았

고, b = 0.142, ns, 미혼 여성의 경우는 심리적 

분리에 따라 활력이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그 

수준이 유의하지 않았다, b = -0.084, ns. 나아

가 몰두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네 가지 경

우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영을 포함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5-c는 지지되

지 않았다.

종합하면, 역할과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완충적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적 분리와 활력 

그리고 헌신 간 관계에서 결혼 여부 및 성별

에 따른 집단의 조절효과 방향이 반대로 나

타나고, 몰두에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모형을 보면, 활력과 헌신에서는 예상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

났지만, 몰두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직장인 446명을 대상으로 역할과

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직무열의의 하위차원 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하위차원 간 관계에

서 심리적 분리를 매개변인으로 제안하고, 역

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를 잡 크래프팅이 완화하는지, 또한 심리적 

분리가 직무열의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효과가 

각 개인의 결혼 여부 및 성별에 의해 달라지

는지 알아보았다. 종합적으로,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직무열의에 이르는 간접 

경로가 두 조절변인(i.e., 잡 크래프팅 수준과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집단)에 따라 조건

적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역할과

부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

났다. 즉, 역할과부하를 경험한 조직구성원은 

일과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

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Sonnentag & Fritz, 

2015)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Sonnentag와 

Fritz(2015)는 심리적 분리의 예측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원을 제시하였고, 스트레

스원이 업무 외 시간 동안 조직구성원이 정신

적으로 일과 분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언급

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원 중 하나인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에 부적 효과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Sonnentag와 Fritz(2015)

의 제안을 지지한다.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

인 효과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역할과부

하와 심리적 분리 간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잡 크래프팅의 완충

적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잡 크

래프팅 행동 수준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역할

과부하의 부정적 효과에 잘 대처하여 역할과

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낮추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인들은 보통 시간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도한 자원을 소모

하고, 과도한 자원 소모는 업무 외 시간에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Westman et al., 2004). 이런 상황에서 구

성원이 과업의 단위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간

의 관계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잡 크래프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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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 심리적 분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즉, 잡 크래프팅이 역할과부하의 영향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COR 이론과도 일치한다

(Westman et al., 2004).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심리적 분리와 직무

열의의 하위차원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와 정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Sonnentag et 

al., 2012; Sonnentag & Kühnel, 2016)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심

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관계를 조절하는 다

른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조절효과를 고

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관계만을 조사했을 때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의 하위차원 간 관계

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자

료에서 활력과 헌신의 경우 결혼 여부 및 성

별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어 이러한 설명을 뒷

받침한다. 그러나 몰두에서는 결혼 여부의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적 분리와 몰

두의 관계에는 결혼 여부 및 성별이 아닌 다

른 조절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심리

적 분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분리가 

하루 중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Sonnentag & Kühnel, 2016). 즉, 심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하위 차원 간 관계에 심리적 

분리가 일어난 시간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활력과 헌신에서 나타난 조절효과의 

양상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에서는 전체 

대상에서 결혼 여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심리적 분리와 헌신 간 관계에서는 여성에 한

하여 결혼 여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기혼

에서는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관계없이 활력

이 비교적 일정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미혼

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활

력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소모모형

(예: Edwards & Rothbard, 2000)에 기반하여 심

리적 분리와 직무열의 간 정적 관계가 기혼 

직장인에 비해 미혼 직장인에서 더 높게 나타

날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 가설과는 상반된다. 

연구 가설과 다르게 미혼에서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난 것은 회복경험으

로서의 심리적 분리가 자원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대안적 해석은 본 자료에서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에서 오염변인의 존재이다. 

만약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이 결혼 여부 외 

다른 조건에서 동일하지 않고, 이 다른 조건

이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

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Fritz, Yankelevich, 

Zarubin와 Barger(2010)는 심리적 분리와 직무수

행 간 비선형 관계를 보고했다. 이는 심리적 

분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모두 문제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이 심리

적 분리를 과도하게 하면 직무 경계에 들어서

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수행이 낮아 질 수 

있다. 앞에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에게서 심

리적 분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하였는데, 만약 미

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심리적 분리의 수준 자

체가 높으면 그로 인해 직무 경계에 들어서는 

것을 어려워하고, 결론적으로 직무열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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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집단에 수반되는 심

리적 분리의 수준이 다르다면, 결혼 여부 자

체가 아니라 심리적 분리에서의 수준 차이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 집단의 심리적 분리 평균이 

약간 높기는 하였으나, 미혼자와 기혼자의 심

리적 분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표 1 참고). 즉, 결혼 여부에 따른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심리적 분리의 수준을 

이용한 대안적 해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에게서 심리적 분리와 

활력 간 관계가 낮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은 미혼과 기혼의 본질적 차

이이다. 미혼과 기혼의 본질적 차이 중 하나

는 결혼에 따른 가정에 대한 책임이다(Deligero 

& Laguador, 2014). 기혼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 수입의 근원인 직업

을 중요시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분리의 수

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일 영역으로 온

전히 복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미혼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윤소영, 2002), 일보다 자신의 행복

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기

혼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분리를 했을 

때라도 일 영역으로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힘

들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욜로(You 

only live once, YOLO)족이 이러한 현상의 일부

를 반영한다. 욜로족은 한번 뿐인 인생이기에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한다(오세은, 2017). 욜로족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취미 생활 등에 몰두하는 경

향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은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김영교, 2017). 또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혼 집단은 자기개

발 및 취미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고, 기혼 집단에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자기개발을 하고 여가활동을 즐긴다(윤소영, 

2002).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종합해 보면, 가

정에 대한 책임이 작고 따라서 생계유지 수단

으로서의 일에 상대적으로 적은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미혼 집단은 심리적 분리 후 일 

영역으로 복귀를 힘들어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에서 미혼자와 기혼

자의 직무열의에서의 평균 차이가 세 하위차

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 참

고). 즉,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직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혼의 

경우, 가정에서의 책임 때문에 미혼보다 직무

를 더 중요하게 여겨 직무열의가 높고(Deligero 

& Laguador, 2014),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관계

없이 직무열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반면, 미혼은 가정의 책임이 작고 개인의 행

복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심리적 분리의 수

준에 따라 직무열의에 영향을 받고, 심리적 

분리의 수준이 높을 때 일 영역으로 복귀를 

힘들어 하여 오히려 직무열의가 낮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남성에

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성차

는 활력뿐만 아니라 헌신에서도 나타나서, 헌

신에서는 결혼 여부 자체의 조절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대상으

로 하였을 때는 결혼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결혼 여부 및 성별의 전체 조절효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남성 집단과 

기혼 여성 집단에서는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관계없이 활력과 헌신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

을 보였지만, 미혼 여성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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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오히려 활력과 헌신이 낮아졌다. 

결혼 여부에 의한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결혼에 따른 가사노

동의 증가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관찰

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윤소

영(2002)에 따르면, 미혼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한 시간 가량 더 많이 가정관리에 

시간을 할애하였지만, 기혼의 경우 이러한 남

녀 차이는 약 네 시간으로 더 늘어난다. 비슷

하게, 허수연(2008) 역시 맞벌이 가구의 남성

보다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

로 결혼 여부가 남성에게는 큰 차이를 가져오

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 직장

은 자신의 일생을 가장 특징짓는 지배적인 역

할을 하는 데 반해, 여성에게 직장은 아직까

지 그보다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

도(이성용, 방하남, 2009) 이에 일조한다.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듯, 본 자료에서 남성의 직

무열의가 여성의 직무열의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표 1 참고).

한편, 몰두에서는 심리적 분리와 결혼 여부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열의 하위차원에 따라 그 발달이나 저하 

경로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각 하위차

원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Bakker, 2011), 고양이나 저하 기제도 달라서 

활력과 헌신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가 몰

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는 세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가설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을 확인하면, 

몰두는 모든 조건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여 간접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인의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였고, 따라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활력과 헌신에서는 조

건에 따라 심리적 분리의 간접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강도 또한 예상대로 나타났다. 

역할과부하와 활력 및 헌신 간 관계에서 나

타난 심리적 분리, 잡 크래프팅, 그리고 결혼 

여부 및 성별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Sonnentag와 Fritz(2015)의 제안과 상응한다. 하

지만 그들이 초점을 맞춘 종속변인은 스트레

인으로 부정적인 개념인 반면, 본 연구의 최

종 종속변인은 직무열의로 긍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계의 방향은 다르다. 구체

적으로, 그들은 직무스트레스원을 경험한 조

직구성원은 업무 외 시간에 심리적 분리를 잘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구성원은 더 많은 피

로를 보고한다고 언급하였다(Sonnentag & Fritz, 

2015). 하지만 조직구성원이 많은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원에 대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onnentag & Fritz, 2015).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활력 및 헌신에 효과를 

주고, 전체 경로가 잡 크래프팅의 자원적 역

할과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면서, Sonnentag와 Fritz(2015)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역할과부

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부적 관

계를 보고하였지만(이명성, 한상린, 2017; 이용

찬, 유재원, 2016; Crawford et al., 2010), 직무열

의의 세 하위차원 각각을 구분하여 알아본 연

구는 드물고, 더불어 역할과부하가 구체적으

로 어떤 경로를 통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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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본 연구도 드물다. 이러한 와중에, 본 

연구는 Sonnentag와 Fritz(2015)의 제안과 COR 

이론을 기반으로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하

위차원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조사했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잡 

크래프팅과 심리적 분리를 함께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잡 크래프팅과 심리적 

분리는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소개되어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두 변인에 대한 경험 연구가 부족

하고, 많은 연구들이 각 변인의 결과변인과 

예측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선명, 유태

용, 2015; 임명기 등, 2014; Sonnentag & Fritz, 

2007).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주제를 넘어 역

할과부하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

를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잡 크래프팅을 조절

변인으로 상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역

할과부하와 활력 간 관계를 심리적 분리로 설

명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리적 분리

에 대한 역할과부하의 부정적 효과가 잡 크래

프팅의 수준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에서는 두 변인의 다양한 역할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실용적 시사점은 조직의 관리자나 

조직원들이 역할과부하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많은 조

직구성원들은 역할에 비해 많은 업무를 경험

하고 있다(윤자희, 2016; 정승희, 2016). 역할과

부하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역할과부하 자체를 줄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 결과, 잡 크래프

팅 수준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역할과부하의 

부정적 영향에 잘 대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에 따라 조직이 조직구성원의 잡 크래

프팅 수준을 높인다면, 조직구성원은 역할과

부하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잡 크래프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

행 연구들은 잡 크래프팅의 예측변인으로 크

게 자율성(autonomy)과 주도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을 제시하고 있다(Tims & Bakker, 

2010; Tims et al., 2012). 주도적 성격의 경우, 

개인적 차이(personal difference) 변인으로 조직

구성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자율

성은 조직 혹은 부서에서 통제 가능한 변인이

다.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업무 자율성을 

제공하여 잡 크래프팅을 높일 수 있고, 결과

적으로 역할과부하가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군에 따라서는 잡 크래프팅을 위해 환경을 

조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업

무 특성 상 조직이 직무재설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가 매우 좁다면, 조직

구성원 스스로 과업 자체를 조정하는 잡 크래

프팅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인지적 잡 크

래프팅을 할 수 있다(Wrzesniewski & Dutton, 

2001). 병원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청소노동

자가 자신의 업무를 치유 환경을 증진하여 환

자의 회복을 돕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Wrzensniewski & Dutton, 2001). 비슷하

게, 업무와 관련된 대인 관계를 변경하는 관

계적 잡 크래프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Wrzesniewski & Dutton, 2001).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소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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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용적 시사점은 결혼 여부에 따라 

활력과 헌신에 대한 심리적 분리의 효과가 달

라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개인

의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천호성, 2017). 이런 변화

는 궁극적으로 직무열의와 같이 조직에 중요

한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들은 결혼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 

심리적 분리와 활력 및 헌신 간 관계에 개입

을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특히 미혼 여성인 

조직구성원이 과도한 심리적 분리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Fritz 등(2010)은 조직구성원이 과도

한 심리적 분리를 하였을 경우, 일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 시작 전에 

조직구성원이 그 날 수행하는 업무 목록을 스

스로 작성하는 것이 과도한 심리적 분리에 대

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Fritz et al., 

2010). 조직은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미혼 여

성구성원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과도한 

심리적 분리의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측정 방법으로 자기보고(self-report)만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향(common 

method variance)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

일방법편향은 모든 측정의 원천이 한 가지 밖

에 없을 때, 변량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측정

될 수 있는 문제이다(Spector, 200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을 조직

구성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혹은 상사로 확

장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io, 

2010). 특히, 심리적 분리의 경우, 조직구성원

의 배우자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보고한 

심리적 분리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Sonnentag et al., 2010). Sonnentag 등(2010)은 심

리적 분리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하지만 대부

분은 가정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의 보고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중요한 사람의 

보고를 종합해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두 번째,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 자료를 수

집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관리직 혹은 사무직 등의 사람들의 비율이 높

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무직

의 비율이 79.1%라는 것을 보면, 다른 종사자

의 비해 사무직에 근로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이 온라인 패널에 더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직종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패

널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는 온라인 패

널 회사로부터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설문 참여 동기가 높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이용한 방법을 병행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일회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연구설계를 했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인

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Zapf, Dormann과 Frese(1996)는 횡단적 연

구설계가 역인과나 제 3변인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즉, 모든 변인을 같은 시점에 측정했기 때

문에, 특정 변인이 다른 변인을 선행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다른 변인의 영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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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연구

에서는 변인들 간 적절한 시차(time lag)를 두

어 반복적으로 측정하거나 사전과 사후를 측

정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Zapf et al., 

1996).

마지막으로, 똑같이 기혼 또는 미혼일지라

도 다른 요인(i.e., 자녀의 유무, 1인 가구 등)에 

따라서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기혼이라도 자녀가 없는 기혼

은 자녀가 있는 기혼에 비해 양육자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이주희, 이은희, 2000), 퇴근 후 

시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미

혼이라도 1인 가구 미혼자와 그렇지 않은 미

혼자는 시간 활용이 다를 것이다. 실제로 윤

소영(2002)에 따르면, 1인 가구 미혼자는 그렇

지 않은 미혼자에 비해 여가활동 시간이 더 

적고, 가정관리 시간이 더 많았다. 따라서 단

순히 결혼 여부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여부와 가족의 구체적 구성까지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를 단

순히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더 세

분화된 범주(i.e., 기혼일 경우, 외벌이/맞벌이 

부부, 남편의 가사 참여 정도, 육아, 가정관리 

등; 미혼일 경우,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유무 

등)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몇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onnentag와 Fritz(2015)의 모형과 COR 이론을 

바탕으로 역할과부하와 직무열의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았다. 또한 심리적 분리와 

잡 크래프팅의 기존 연구 영역에서 벗어나 이 

변인들의 다른 역할을 조사한 것에 의의가 있

다. 먼저 이들 관계에 심리적 분리가 매개변

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고, 매개효과가 

잡 크래프팅과 결혼 여부 및 성별에 따라 달

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몰두에서는 

조건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활력

과 헌신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잡 크래프팅이 역할과부하의 부정적 효과

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활력과 헌신에 

대한 심리적 분리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는 결혼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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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role overload and

work engagement among employee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Yukyeong Kim          Hyejeen Lee          Hyung In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chanism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overload and three dimensions of 

work engagement. It was hypothesized that psychological detachmen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overload and work engageme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role overload on work 

engagement through psychological detachment would be conditional on job crafting and marital status.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craf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overload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was significant in a sample of 446 workers. That is, job crafting 

alleviated the negative impact of role overload on psychological detachment.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was also significant for vigor; however, the direction was 

different from what was expected. For the married, vigor was relatively constant regardless of the level of 

psychological detachment, but for the unmarried, the more the psychological detachment the lower the 

vigor. In addition, this difference was observed more for women than men. In case of women, marital 

status also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etachment and dedication. Although the 

direction was unexpected, there was a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role overload on vigor and dedication 

through psychological detachm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job crafting and marital status combined 

with sex differences. There was no conditional indirect effect for absorp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role overload, psychology detachment, work engagement, job crafting, marital status, sex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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